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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이제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 계절입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뇌 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뇌 과학연구가 활발해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뇌 과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학에서는 교수학습방법을 도출하
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현장의 교사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뇌 기반 교육을 조
명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금번 추계학술대회는 ‘구성주의관점에서 본 뇌 기반 유아교육의 방향’이라는 주
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조 강연으로는 ‘구성주의
에 기초한 뇌 기반 유아교육의 방향’과 제1주제 강연으로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뇌 
기반 유아교육 내용 및 교육원리’ 그리고 제2주제 강연으로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뇌 
기반 유아교육 평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강연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신 
가천대학교에 계신 정미라교수님과 오산대학교의 이방실교수님, 그리고 가천대학교의  
김민정, 강수경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강연에 대한 종합토론을 맡아주신 
호원대학교에 안경숙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강연들이 유아교육의 학문
적 발전이나 유아교실의 참된 실행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늘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시며 우리 학회발전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계의 여러 교수님, 연구소의 연구원 여러분, 그리고 유아교육현장에 계신 여
러 원장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10월 31일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회 장  곽 향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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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구성주의에 기초한 뇌 기반 유아교육의 방향 *

                                         정미라(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구성주의 학회에서 구성주의 입장에서 본 뇌 기반 유아교육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
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뇌 기반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
는 학습과 발달의 기본 원리는 구성주의에서 보는 아동관이나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
고 교수방법과 연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 기반 교육에서 강조하는 ‘개별화의 원리’
나 학습자의 ‘주도성의 원리’, 뇌는 통합적으로 발달하므로 유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험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통합의 원리’, 그리고 ‘감각 운동 경험’
의 강조,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의 중요성’ 등은 바로 구성주의에서 강
조하고 있는 원리와 연계된다. 다시 말하면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지식의 구성 주체는 
바로 학습자인 유아이며, 유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는 원리와 연계되고 있다. 특히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하며, 그 과
정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나 자율성, 주도성을 강조하는 원리는 뇌 기반 교육에서
의 원리와 상통한다.

1. 뇌발달의 중요성

최근 뇌 영상화를 위한 기기의 발달과 함께 과거 어느 때보다 뇌과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뇌파측정기법
(electroencephalogram: EEG) 등의 발달은 뇌과학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뇌과학 연

* 본고의 일정 부분은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영유아 관련 뇌 기반 연구에 대한 고찰, 유아교
육연구, 31( 2), 213-237을 재구성하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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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는 의학은 물론 공학, 경영학, 교육학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뇌과학과 교육 
간의 통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학분야에서는 특히 학습이나 행동에 어려움
을 겪는 학습자의 문제행동의 원인 분석이나 진단은 물론 개입 프로그램 구성이나 효과 
검증을 위해서도 뇌과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뇌과학과 교육학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경험적, 철학적이었던 교육학이
론에 뇌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뇌 발달의 원리나 과정에 근거한 교수학습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뇌 과학적 연구방법을 교육학연구의 보완적 방법론의 하나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뇌과학의 발전이 아직은 초기이며, 인간의 정서나 인지과정은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 단순히 뇌발달의 측면에서만 교육의 원리나 방법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김성일, 2006; 신종호, 조영환, 이규
민, 이현주, 2006; 허영주, 2012; Bruer, 1997; Byrnes,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 
촬영 기법의 발달이나 관련 연구의 활성화로 교육 분야에서도 뇌과학연구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곽윤정, 2008; 김두정, 
2010; 김유미, 2002, 2004; 배소연, 2014;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허영주, 2012; 
Jensen, 2000) 

영유아기는 뇌발달이 가장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이므로 다른 어느 시기보다 뇌발달 
원리를 교육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뇌발달 관련 연구들은 뇌의 성장 세포가 태내에서 
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며 생애 초기에 뇌의 시냅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정리
(pruning)되며 활성화되기 때문에 영유아기를 뇌발달의 민감기(critical period of 
brain development)로 인식하고 있다(Bruer, 2000). 또한 학자들은 뇌기능과 구조는 
유전적 영향은 물론 후천적 양육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밝히고 있다. 영유아기 뇌발
달은 이후 시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주목하는 것이다(OECD, 2007; 
Schiller, 2010; Shonkoff, 2003).  

인간의 뇌는 태내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출생 시 약 1천억 개의 뉴런이라 부르
는 뇌세포와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50조개의 시냅스를 형성한 상태로 태어난다. 출생
과 함께 뇌발달은 급속히 진행되어 생후 1개월 만에 뇌세포와 뇌세포 간의 연결망인 시
냅스 연결이 약 20배로 증가한다. 뇌가 발달되면서 뉴런은 수많은 가지를 뻗어 다른 뉴
런과 연결되며, 이러한 연결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 기억, 감정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 시냅스 형성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세가 되었을 때 영유아의 뇌는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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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시냅스 연결 상태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시냅스 연결망은 오히려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자주 사용하는 연결망은 강화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신경세포는 가지치기(neural pruning)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도모
하게 된다.

출생 시 영유아의 뇌는 성인 뇌의 약 1/4밖에 되지 않으나 생후 2년 동안 성인 뇌의 
약 3/4이 될 정도로 발달된다. 우리생활에서 경험하는 정보가 뇌로 유입되고,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와 과정이 생후 2-3년 동안 대부분 확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유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자극을 받는지가 뇌 발달에 중요하다. 가천대학교 
부설 세살마을연구원에서(2010) 만 3세아와  20세 성인의 뇌 MRI영상을 분석한 결과 
뇌량을 지나는 신경다발(DTI) 방향성은 94.4%가 일치했으며, 신경다발의 밀도는 82.9%
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1참조). 하버드 대학의 숀코프(Shonkoff)도 생애 첫 
몇 년간 뇌 발달의 속도는 급속히 진행되어 뉴런이 1초에 700개씩 새롭게 연결되는 중
요한 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3세 유아와 20세 성인의 뇌 MRI 비교 

미국의 톰슨(Thompson)과 넬슨(Nelson) 연구팀은 인간의 뇌발달이 어떤 순서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밝혔다. 그림 2와 같이 태내기부터 시작된 뇌발달은 영유
아기를 지나면서 특히 뇌의 감각운동 영역의 발달이 활발히 진행되며, 이후에 점차 공간
과 언어영역을 담당하는 두정엽, 측두엽의 발달이 활성화된다. 이후 만 2-4세경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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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과 사고영역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진다. 따라서 영유아를 지도
하고 양육하는 부모나 성인들은 영유아의 뇌발달에 적절한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감각운동영역의 발달이 활성화 될 때는 다양한 사물의 모양이나 색, 소리 등을 통한 시
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경험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며, 언어영역을 담당하는 측두엽
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주변 양육자가 따뜻한 말이나 이야기를 해 주거나 영유아의 이
야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 연령에 따른 두뇌 발달
(Casey, Tottenham, Liston, & Durston, 2005, p.105, 재인용) 

2. 뇌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뇌발달은 유전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DNA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환경적 요인은 수태기에서 부터 인간발달 전체에 걸쳐 외부 
환경을 통해 얻는 경험을 의미한다. 뇌발달 관련 연구들은 초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영
유아의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즉, 임신과 출산 후 어머니가 받는 스
트레스나 부모의 심리생리학적인 상태가 영유아의 뇌와 행동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밝히고 있다(Dawson, Ashman, & Carver, 2000). 생애초기 환경적 경험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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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유전형(gene expression)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뇌의 
구조적인 발달에 영향을 준다(Fox, Levitt, & Nelson III, 2010).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 구조 발달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개인차가 있으며, 이러한 개인차는 환경
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즉 뇌발달에 대한 유전적 영향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요
인의 영향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개인들이 각자의 경
험을 통해 구성해낸 산물이라는 주장(Bauersfeld, 1998)이나 이러한 논리에  따라 학
습자는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이며, 따라서 교육에
서는 이러한 과정을 강조하는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영유아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영유아 자신에 관련된 것들과 양
육자나 교사, 또래집단에 관련된 요인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뇌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유아의 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애착, 영양, 수면 등을 살펴보겠다.

1)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뇌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스트레스가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는 주로 실험용 쥐, 원숭이를 대상으로 하여 이
루어졌다(Dawson et al., 2000). 어렸을 때 고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는 스트레
스를 받을 때 작동하는 호르몬 시스템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에서 과다각성(hyper arousal)되는 반응을 보였다(Fameli, Kitraki, & 
Stylianopoulou, 1994). 또한 수태한 어미 원숭이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경우 새
끼 원숭이의 뇌발달이 손상되었으며 특히 대뇌변연계 해마체 내부에 위치한 치상회
(dentate gyrus)의 신경발생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Coe, Kramer, Czeh, 
Gould, Reeves, Krschbaum,  & Fuchs, 2003). 

이러한 스트레스의 영향은 인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태내기나 생애초기에 
받은 스트레스는 영유아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밝힌 사례는 드물지만 연구자들은 대부분 각 요인들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Dawson et al., 2000). 스트레스가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을 간접적으로 분석한 연구(Ramsay & Lewis, 1995)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
은 영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머리 크기가 작으며, 시상하부-하수체-부신



14  2015년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계(HPA)의 반응에 차이가 있다. 미네소타대학의 아동발달연구소(Institute of Child 
Development)의 Gunner 박사에 따르면 아기가 울음이나 칭얼거림 등으로 자신이 
불편함을 나타내었을 때 이러한 신호에 양육자가 민감하게 반응해주면 영유아는 자
신의 요구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지원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스트레스 조절체
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아기가 불편함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도 양육자가 이
에 민감하게 반응해주지 않아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후 쉽게 불안을 
느끼는 성격을 형성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영유아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영유
아의 울음이나 요구에 교사나 부모가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어야 한
다.

한편,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도 신생아 및 영유아의 인지 및 신경운동발
달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DiPietro, Novak, Costigan, Atela, & Ruesing, 
2006; Huizink, Robles de Medina, Mulder, Visse, & Buitelar, 2003). 임신 초기
에 어머니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경우 아기의 뇌 회백질의 크기를 감
소시킨다(Buss, Davis, Muftuler, Head, & Sandman, 2010). 이외에도 산모가 받
는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흡수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영유아의 
뇌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
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아가 증가하고, 취원 연령도 낮아지면서 영유아
들이 가정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부모가 아닌 낯선 교사 및 또래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구수연, 2005; Dettling, Parker,  
Lane, Sebanc, & Gunnar, 2000; Marleen, Vermeer, Van IJzendoorn, & 
Linting, 2010). 선행연구에서도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반응 패턴에는 
차이가 있으며(이영, 신의진, 정지나, 민성혜, 이경숙, 2007;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Bruce, Davis, & Gunnar, 2002; Dettling, Gunnar, Donzella, 1999; Tout, 
de Hann, Campbell, & Gunnar, 1998; Watamura et al., 2009), 유아의 성과 기질 
그리고 연령 등의 개인적인 특성이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Gunnar & Donzella, 2002; Watamura, Donzella, Alwin, & Gunnar, 200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학기 초 일정 기간 동안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긴 하지만 영유아는 성인보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부족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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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부모나 교사는 영유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민감한 양육을 제공하고 
수용적인 환경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나 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
도 영유아의 스트레스로 전이되어 뇌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유
의할 필요가 있다.

2) 애착

스트레스 이외에도 영유아가 부모나 교사와 형성하는 안정적인 애착은 뇌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부모나 교사와 형성하는 안정적인 애착이나 정서적 유대관계는 뇌 변
연계의 정상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들이 부모나 교사를 통해 자신이 사랑받
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애정과 공감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영유아가 부모나 교사와 
형성하는 안정 애착은 정서발달의 기초가 되며, 이후 심리적인 안전감과 자긍심, 자기 
통제력의 기초가 된다.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부정적
인 경험이 뇌의 신경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뇌의 기능적인 변화까지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신의진(2002)의 연구에서도 초기에 양육자와 애착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은 사회성, 
언어, 정서 및 행동 조절, 인지 등 발달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보였고, 특히 
뇌 대사량이 감소되었다. 결국 부정적인 애착 경험이 신경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뇌의 기능적인 변화까지 유발시킨 것이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2차 양육자인 보육교사나 조부모 등 대리양육자와 형성
하는 애착도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영유아와의 따뜻한 유대관계 형성과 반
응적인 상호작용, 스킨십이 중요하다. 

영유아가 부모나 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 안정성이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
는 연구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cortisol)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이루
어지고 있다.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포도당의 대
사에 영향을 준다. 인간이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분비되는데 이
러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정상적인 뇌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Matthews, 2000; Welberg & Seckl, 2001). 안정애착은 영유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코티졸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Gunnar, Brodersen, Nachmias, Buss, & 



16  2015년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Rigatuso, 1996). 루마니아 고아들을 대상으로 초기 애착 결핍의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초기 애착이 결핍된 영유아들은 코티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초기 애착의 질과 시상하부-하수체-부신계(HPA)의 활동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Gunnar & Chisholm, 1999). 최근에는 정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애착
의 안정성과 코티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의 코티졸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어(Ahnert, 
Gunnar, Lamb, & Barthel, 2004), 불안정 애착이 궁극적으로 유아의 뇌발달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어미와의 분리경험이 스트레스 반응수준
과 관계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미 쥐와 분리 양육된 
어린 쥐는 시상하부하수체부신계(HPA)의 활동이 자극 받아 코티졸 수준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애초기 양육자와의 분리 경험이나 양육자의 잦은 교
체로 인한 안정애착 형성의 실패는 이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후 첫 2주 
동안 어미 쥐와 분리되었던 새끼 쥐는 성장한 이후에도 스트레스 반응수준이 높았고, 
이러한 현상은 원숭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Capitanio, Rasmussen, 
Snyder, Laudenslager, & Reite, 198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생애초기 부
모나 교사 등 주 양육자와의 애착 안정성 정도는 영유아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영양, 수면, 신체운동

‘영양’은 영유아의 뇌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신생아와 영유아의 영
양섭취와 뇌발달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아침식사가 정신활동
을 활성화하며(Wesnes, Pincock, Richardson, & Hails, 2003), 비타민과 미네랄 
등도 학습, 기억 및 지능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Hutchinson, 1994; 
Ostrander & Schroeder, 1991).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
물의 섭취가 중요하며, 따라서 아침결식은 뇌발달이나 뇌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다. 최근에는 생선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도 호르몬 균형과 저항력에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상적인 뇌 발달과 기능유지에 필수요소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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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고 있다(Richardson & Montgomery, 2005). 또한 유제품과 푸른 잎 야채에 풍
부한 칼페인은 시냅스를 청소하는 역할(Howard, 1994)을 하여 시냅스의 신경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며 학습을 촉진한다(Jensen, 2005). 수분 역시 뇌 발달과 뇌활동에 필
수적인 요인이다. 체내에서 탈수가 일어날 경우 뇌의 집중력이 감소하고 원활한 뇌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충분한 수분섭취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뇌발달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균형된 영양섭취와 충분한 수분의 섭취는 
신체 및 운동 발달은 물론 뇌 발달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수면’은 아기 성장 발달에 필수적이며, 특히 뇌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신체의 여러 기능은 활동을 하면서도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대뇌피질 기능은 반드시 
잠자는 동안에만 회복(Horne, 2000)되기 때문에 뇌발달에 대한 수면의 영향은 중요
하다. 수면은 크게 램수면과 비램수면으로 나누어지는데 램(REM) 수면은 빠른 안구
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얕은 단계의 잠으로, 이 시기동안 뇌는 신경학적인 기능을 회
복하고, 깨어있는 동안 경험한 기억을 뇌에 저장한다. 결국 수면은 영유아가 깨어있
는 동안 오감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여 장기기억으로 저장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기억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아들의 수면시간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다소 짧은 편이
므로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 게다가 어린시기부터 수면 장애 문
제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도 최근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아들이 
밤 시간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야 함은 물론 유치원 일과 중에도 낮잠을 계획
하여 피로를 풀고 뇌 활동을 정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에 규칙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조명이나 소음 등을 조절하여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신체 움직임’은 신경회로망의 형성을 도와 인지기능을 지원하고(Calvin, 1996; 
Pollatscheck & Hagen, 1996), 특히 유산소 운동이 주의집중과 과잉행동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경민, 배내윤, 2007). 따라서 일과 중에 신체운동 기회
를 규칙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18  2015년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3. 뇌 기반 유아교육의 의미 및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

1) 뇌 기반 교육의 의미

뇌발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뇌 발달의 중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교육에 적용하는
지가 중요하다. 뇌발달 특성이나 원리를 교육에 적절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Blakemore & Frith, 2000). 뇌 발달의 원리와 특성을 교육에 적용하는 뇌 기반 교
육(brain based education)의 원리는 뇌과학의 연구결과를 인간 발달의 제 영역에 
적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뇌 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자의 주도적인 학습 계획이나 수행 능력과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Jensen, 2007; 
2010). 다시 말하면 뇌 기반 교육이란 학습자의 기억, 정서, 주의, 패턴화, 맥락 등과 
같은 뇌의 학습 원리에 기초하여 학습자의 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설계하는데 목표를 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Caine & Caine, 
1994; Jensen, 2007; Weiss, 2000). 뇌 기반 교육은 인지심리학적 원리를 기초로 개
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경험을 중시하며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식의 형성
과 실천적인 학습과정을 강조한다(이정모, 2006). 이러한 원리는 바로 구성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는 아동관과 맥을 같이 한
다.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아동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아동을 지식의 
구성자로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구성주의에 기초한 교수는 학습자의 지식 구성에 
초점을 맞추므로 유아의 사고와 사고의 발달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유아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김선영, 2001).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구성
주의의 주요한 목표로서 유아에게 독립적이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주도적으로 실험해볼 기회를 갖게 함으로 유아의 자신감과 
성취감, 능동적 지식구성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인식 등 자율성의 발달을 조장할 수 
있다(Chaille & Britain, 2000). 

뇌의 타고난 학습패턴에 부응하고 학습자의 자율성, 문제해결력, 사고력, 창의력
도 중요시하지만 특히 학습자 지식구성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뇌 
기반 교육은 구성주의 교육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김연봉, 윤선아, 2011).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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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관점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보
다는 ‘학습자는 지식을 어떻게 형성하며,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가
지는 것처럼 뇌 기반 교육에서도 교사는 유아가 경험을 구성하고 발달해 나가는 과
정에 중요성을 둔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동을 ‘지식의 구성자’로 인식하는 
것이며, 교사는‘학습자의 탐구 과정’을 중요시 한다.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결정을 
내리고 유아들이 이를 변형시켜가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교사 스스로도 계획과 실
행을 변형시켜나간다(곽향림, 박미라, 2009).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사는 유아의 추론
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과 교실환경을 고안해내며, 유아의 오답과 오류를 
존중하며 이러한 존중은 유아들로 하여금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솔
직한 추론을 자유롭게 표현하게끔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아들은 지식을 구
성하게 된다(김선영, 2001). 

뇌 기반 교육에서 학습은 인간이 생애초기부터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으로 인해 뇌가 변화한 결과이며, 지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계획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말할 수 있다(김성일, 2006). 따라서 교육에서 
가르치는 과정(teaching)보다는 학습해나가는 과정(learning)이 중요하다. 즉, 교사
가 중심이 되어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보다는 학습자의 특성과 과거 경험에 기초
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꾸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뇌 기반 
교육 원리는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있는 교수학습이나 상호작용의 원리와 일맥상통
한다. 구성주의 관점에서도 교사와 유아의 상호존중하고 협동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
어지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곽향림, 2008). 

2) 뇌 기반 교육이 유아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

뇌발달에 적합한 교육이란 유아들의 개인차를 존중하며, 아이들의 요구에 민감한 
상호작용을 말한다. 민감한 상호작용이란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수준, 타고난 기질, 
생리적 리듬, 양육 분위기 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영유아는 환경의 
자극에만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성인과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
로 세상을 탐색해 나가는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 영유아를 위한 뇌 기반 교육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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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뇌발달 원리와 순서를 고려하여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재구성할 필요
가 있다. 

유아기에는 주로 상상력이나 정서발달이 활발하고, 아동기에 이르면 논리적 사고
가 발달하므로, 학습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계획되어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에게 형
식적인 학습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뇌발달의 자연적 성숙과 인지발달의 정도를 
고려하여 학습의 적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Blackmore & Frith, 2005). 따라
서 뇌발달 시기와 각 시기의 특성을 고려한 적기교육과 흥미중심, 놀이중심 교육의 
원리를 적용한 교육을 계획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뇌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를 영유아기 교육계획과 일과운영
에 반영한다. 

뇌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풍요로운 환경, 영양, 수면, 휴식, 운동 등의 요소
를 영유아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에 반영해야 하겠다. 풍요로운 환경이란 단순히 많
은 활동과 교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
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불
안 등과 같은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Jensen, 1998, 2000). 이와 함께 수
면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영유아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과 패턴을 파
악하고, 일과 중 낮잠시간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양이나 운동의 중
요성을 고려할 때 일과 중 신체운동의 비중을 늘리고, 간식, 급식을 통한 충분한 영
양을 제공해야 하겠다. 특히 뇌 발달을 위한 수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Schiller, 
1999) 활동과정에서 충분한 수분의 공급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에서 신
체운동이나 유아들의 자발적인 활동, 교사들의 관심과 배려,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통한 스트레스 없는 일과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유아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면서도 개별 유아의 경험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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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발달의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함께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파악할 때, 비로소 개인의 독특한 학습양식, 즉 문화적 학습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
(권효숙, 2006). 따라서 학습은 각 개인의 특성에 적절한 학습전략을 수립할 때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뇌과학자들도 뇌의 구조나 기능은 개인이 처한 고유한 문
화나 환경적인 차이에 따라 다르게 변화함을 강조한다(Blackmore & Frith, 2000, 
2005). 생물학적 차원에서 학습의 과정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며, 경험은 이러한 연
결방식에 영향을 미쳐 신경통로를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학습부진아가 발
생한다면 그 이유는 교사가 학습자 뇌 작동원리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교육했기 
때문이다(Jensen, 2005). 따라서 학습에서 영유아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고려한 교육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인지와 정서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교사는 유아들과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뇌과학의 입장에서 정서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Wolfe & 
Brandt, 1998). 신경정보가 뇌에 전달하기 이전에 변연계에 먼저 도달하는데, 이는 
인지적 욕구이전에 먼저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인
지과정과 관계된 뇌 회로와 정서와 관련된 뇌 회로는 부분적으로 중복되며, 전전두
엽에서는 정서적 정보와 인지적 정보가 서로 수렴된다. 따라서 뇌 기반 학습은 전통
적 학습이론이 개념의 이해와 기억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정서와 동기, 능동적 
의미학습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강조해야 한다(Jensen, 2005). 특히 뇌 기반 학
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에 기초하되 정서를 매개로 학습자의 흥
미/동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포, 열등감, 수치심, 
불안 등과 같은 학습자의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고, 행복감, 자신감, 유능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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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강연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뇌 기반 유아교육 내용 및 교육원리*

이방실(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뇌 기반 유아교육은 뇌과학에서 밝힌 뇌 발달 원리와 특성을 유아교육에 적용한 것
이기 때문에 내용선정 및 교수 학습 원리에 있어서도 뇌과학적 교육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뇌 기반 유아교육의 내용 및 교육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가천대 
SSK(Social Science Korea) 뇌 기반 융합연구단이 개발한 프로그램 모형(교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뇌 기반 영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영유아기 발달은 그 속도가 전 생애를 통해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의 영
향력이 크므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인지 및 
뇌과학 분야에서 태내기부터 뇌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학자
들은 영유아기를 뇌발달의 ‘민감기’ 또는 ‘발달의 최적기’로 인식하고 있으며(Bruer, 
2000; Casey, Tottenham, Liston, & Durston, 2005; Hall, 2005), 이 시기 인지능력
과 언어, 정서표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양육자의 지원이나 양육환경
의 질적 수준임을 강조하였다(Mantymaa, 2003; Zeanah, Boris, & Larrieu, 1997). 

구성주의 입장에서 영유아는 일상생활 속 자신의 주변을 탐색하고 다양한 사물을 
주도적으로 탐색한다고 주장하는데, 뇌 연구의 결과들도 이러한 관점에 일치된 입장을 
보고하고 있다(Schiller, 2001; Stamm, 2002). 즉, 뇌 과학 측면에서 볼 때 영유아기
는 외부 환경을 탐색하기 위한 감각 운동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 전두엽의 시

* 본고의 일정 부분은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이방실(2012). 뇌발달 이론에 기초한 걸음마기 영아
-부모 프로그램 모형. 유아교육연구. 32(2), 265-286,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이방실(2012). 뇌
발달 이론에 기초한 걸음마기 영아-부모 프로그램이 영아발달 및 어머니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
향. 유아교육연구, 32(6), 457-478, 정미라, 이방실, 박수경(2014). 뇌 기반 유아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교육연구, 34(6), 109-128을 재구성하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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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 형성이 활발하므로 인지 및 사회인지와 도덕적 추론 및 행동 조절에 대한 능력을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다(Greene, Sommerville, Nystrom, Darley, & 
Cohen, 2001). 또한 영유아기는 언어발달의 민감기이므로 언어 환경과 어머니-영유아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Baldwin, 2000; Tomasello, 1992). 뇌손상이나 뇌
장애와 같은 치료목적의 뇌훈련 프로그램(Raz & Rabipour, 2012)과 달리 일반아를 
대상으로 하는 뇌 기반 교육에서는 인지발달, 기억력, 학업 수행 능력 같은 특정 영역
이나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발달적 특성에 기초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다. Jensen(2005)도 뇌 기반 학습은 기존의 전통
적 학습이론이 개념의 이해와 기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서와 동기, 능동적 의미
학습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강조해야함을 밝히고 있어 구성주의 인식론과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뇌 기반 유아교육은 영유아기 뇌발달 특성이나 원리를 교수학습과정에 적용
하는 과정이므로 다른 어떤 요소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영유아기 뇌발달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교육운영이나 활동에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
서 뇌 기반 유아교육 실행을 위해 유아교사는 뇌발달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기초지식뿐 
아니라 이를 교육활동으로 풀어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수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
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지도와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찾고 
다른 교사들과 끊임없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의지를 배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야 한다(Darling-Hammond & Bransford, 2005). 교사의 역량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
함으로써 형성됨(허영주, 2007; Korthagen, 2010)을 고려할 때, 뇌 기반 유아교육을 실
행하는 교사교육은 뇌발달 이론 뿐 아니라 현장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교수학습방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뇌 기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융통성 있는 교수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유아의 개별적 발달 특성이나 교수학습 원리에 기초하여 뇌발달을 지원하
기 위한 교사의 역할, 교육 내용, 교수전략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야 한다(배소연, 2014). 교사가 함께 모여 뇌과학적 지식을 탐구하고 현장적용의 가능성
을 모색하면서 함께 수행해나가는 현장 밀착형 과정이 필요하므로(신혜숙, 김명섭, 
2009; Sousa, 2006) 현장중심의 교사교육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뇌발달에 기초한 영유아교육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뇌 기
반적 양육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개발도 필요하다. 영유아기 발달을 지원하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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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김득란, 2008;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5; 이영, 김온기, 2000; 임명
희, 2011; Mahoney, Boyce, Fewell, Spiker, & Wheeden, 1998)의 대부분이 부모교
육을 통해 양육행동 및 상호작용의 질에 관심을 갖는 것도 부모역량이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영유아의 정서적 측면은 물
론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뇌 기반 영유아교육의 주장은 구
성주의적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 국한하지 않
고 모든 유아들의 발달과 부모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실례로 ‘Zero To Three’라는 비영리적 단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뇌발달 연구 결
과를 기초로 하는 영유아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뇌발달 연구결과에 
기초한 영유아기 프로그램들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은 구성주의에서 학습
자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과 일치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면서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김득란, 2008; 박성연, 서소정, Bornstein, 2005; 박
신진, 이영, 2011; 서수정, 김태련, 이경숙, 신의진, 200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
로 가정과 보육기관을 연계하여 영유아 가정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
이다. 즉,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발달에 대한 지식과 
가정에서의 지원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인 것이다. 우리나라 유아 프로그램의 동향
을 분석한 연구(정미라, 이방실, 문원선, 2012)에서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보
고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유아기의 주요한 발달과제로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형성을 
위한 양육자-유아간의 양질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뇌 발달은 수직
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물 및 사람과의 질적인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
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chiller, 2001). 이에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뇌 기반적 양육역량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개발은 궁극적으로 영유아발달을 위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발달에 기초한 영유아발달을 도모하는 뇌 기반 영유
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뿐 아니라 부모역량 강
화 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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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 기반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교육원리

뇌발달 이론에 기초한 영유아프로그램의 교육원리는 일반적인 영유아교육 원리를 
기반으로 하되 영유아기 뇌발달을 지원하는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 협의과정
을 통해 뇌 발달에 기초한 주요한 원리를 우선 정한 후 연구자 및 유아교육전문가들 
타당화 작업을 거쳐 교수학습 원리를 결정하였다. 또한 애착증진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으로 밝혀진 실제경험, 시범, 관찰, 피드백 등과 교수방법도 고려하여
(정미라, 홍소영, 권정윤, 박수경, 2011), 최종 10개의 교수학습방법 원리가 선정되었
다. 즉, 개별화의 원리, 주도성의 원리, 오감의 원리, 정서의 원리, 움직임의 원리, 
거울뉴런의 원리, 반복의 원리, 통합의 원리, 상징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이다.‘정
서의 원리’는 정서가 안정적이고 반응적 상호작용의 경험이 뇌발달에 유익하다는 것
이고, ‘개별화의 원리’는 뇌 구조와 발달에서 개인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뇌의 개별적
인 독특성을 인정하여 뇌의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의 원리’나 ‘탐색
의 원리’, ‘움직임의 원리’는 뇌 기관은 다양한 감각경험과 움직임을 통해 서로 상호
작용하고 병렬적으로 정보처리 하며(Caine & Caine, 1994; Jensen, 2007/2010), 
‘거울뉴런의 원리’는 뇌가 특수한 뉴런을 통해 사회적 학습을 하므로 모델링과 모방
이 유의미하다(Carter, Aldridge, Page, & Parker, 2009)는 점에서 채택하였다. ‘주
도성의 원리’, ‘통합의 원리’는 주도적인 경험을 했을 때 뇌가 이를 유의미하게 간주
하며 뇌는 발달영역 간에 통합적으로 발달한다는 뇌과학자들의 보고에 근거하였다. 
유아에게 적절한 원리인 ‘상징의 원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 소리, 이미지, 
동작 등으로 상징화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상호작용’의 원리는 부모, 또래 
및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뇌발
달 이론에 기초한 영유아프로그램의 교육원리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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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발달 원리 뇌 발달에 기초한 
영유아프로그램 교육원리

Ÿ 뇌의 구조와 발달에서 개인
차가 뚜렷하다 ➜ Ÿ 개별화의 원리 영유아의 개별적인 요구와 흥미 

및 발달수준을 최대한 반영

Ÿ 뇌는 주도적인 경험을 유의
미한 내용으로 간주한다. ➜ Ÿ 주도성의 원리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배려

Ÿ 뇌는 감각을 통한 경험으로 
기억한다 ➜ Ÿ 오감의 원리 신체를 이용해 주변을 탐색하고 

오감 경험을 중시

Ÿ 정서는 뇌 발달에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 Ÿ 정서의 원리

안정적 환경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 뿐 아니라 따뜻하고 애정
적인 상호작용 강화

Ÿ 신체의 움직임은 뇌 발달에 
중요하다 ➜ Ÿ 움직임의 원리 몸의 움직임을 통해 뇌를 자극

Ÿ 뇌는 특수한 뉴런을 통해 사
회적 학습을 한다 ➜ Ÿ 거울뉴런의 원리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자연스
럽게 경험되는 모델링, 모방을 
통한 학습기회 제공

Ÿ 뇌에서 형성된 뇌신경회로
는 반복하여 사용할 때 더욱 
견고해 진다

➜ Ÿ 반복의 원리
활동은 이전경험과 연결되어 단
순반복이 아닌 심화-확장된 형
태로 반복 

Ÿ 뇌 기관은 서로 상호작용하
며 병렬적으로 정보를 처리
한다

➜ Ÿ 통합의 원리 뇌의 각 영역을 골고루 발달시
키는 연계된 경험 제공

Ÿ 상징은 뇌구조를 발달시키
는데 중요한 정보원이다. ➜ Ÿ 상징의 원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 소
리, 이미지, 동작 등으로 상징화
해보는 기회 제공

Ÿ 뇌는 다른 사람과 협력할 때 
더욱 잘 학습한다. ➜ Ÿ 상호작용의 원리*

부모,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는 활동 제시 및 
기회 제공

<표 1> 뇌 발달에 기초한 영유아프로그램 교육원리 

* 상징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는 유아대상에게 해당하는 원리임

 

3. 뇌 기반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 

뇌 기반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되었고, 각각의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운영방법, 프로그램 효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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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기반 유아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 역량을 기른다.

유아 뇌발달 특성과 뇌 
기반 교수학습 원리를 

이해한다.

뇌 기반 유아교육의 계획, 운영, 
평가 역량을 기른다.

뇌 기반 교사교육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뇌 기반 유아교육 

전문가로 기른다.➜ ➜

유아기 
뇌발달
특성 및 

과정 
이해

 ➜
 뇌 기반 

교수
학습
원리
 및

교수법 
이해

➜
뇌 기반 

유아
교육
계획 
실행
평가
운영

➜ 뇌 기반 
유아 
문제
행동 
지도

➜
 뇌 기반 

유아
교육
환경 
구성 
및 

운영

➜
뇌 기반 

교수
학습 

원리와 
누리
과정 
연계 

➜
뇌 기반 
교수
학습

원리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 

다시보기

➜
뇌 기반 

교수
학습

원리에 
기초한 
상호 

컨설팅 

1) 교사교육
 가.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뇌 기반 유아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 역량을 기른다.’이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뇌 기반 유아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도입, 이론
적 기초, 실천적 전개, 마무리로 나누어 구성된다. 도입에서는 교사들이 뇌과학 전문가
를 통해 기초 지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론적 기초에서는 뇌발달에 기
초한 교수활동이 가능하도록 뇌 기반 교육 관련 연구(김경철, 홍정선, 2008a; 김유미, 
2009; 양수영, 2012;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이방실, 2012; 장미연, 임재택, 2010; 
Jensen, 2007; Lally, 1998; Stamm, 2002)가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원리를 소개하였
다. 각 원리는 개별유아의 독특성을 고려한 ‘개별화의 원리’, 스트레스나 위협이 없는 
‘안정된 정서의 원리’, 다양한 신체움직임과 오감을 자극하는 ‘감각놀이의 원리’, 단순한 
반복이 아닌 심화-확장된 ‘반복적 경험의 원리’등이다. 실천적 전개에서는 현재 시행되
고 있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인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
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내용을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지도할 수 있게 구성
하였다.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과계획은 물론이고 자유선택활동 및 대소집단 활
동을 뇌 기반 교육의 측면에서 새롭게 반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무리 과정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 배우고 변화된 점을 평가하고 다른 교
사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뇌 기반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목표 및 
내용에 관한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뇌 기반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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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운영

뇌 기반 교사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은 크게 강의, 그룹토의, 컨설팅, 액션러닝, 교사연
구회,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강
의중심 교사교육이나 이미 완성된 교육내용과 방법을 현장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
하는 교육에 대한 한계(김성숙, 양혜연, 임부연, 2011; 김평국, 2003)를 극복하고 새로
운 이론에 기초하여 교사들이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과나 활동계획을 설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집단교육, 그룹토의, 컨설팅은 대학의 
강의실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 액션러닝 및 교사연구회는 각 기관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각자의 실천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은 다음의 표 2,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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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유형 세  부  내  용

교사
교육장

강의 전문가가 교사를 대상으로 뇌 발달에 기초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 실시

그룹
토의

이전 차시에 이루어졌던 강의 내용을 기초로 제안된 액션 플랜을 각자 기
관에서 실행한 결과를 토의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과정 중에 발생하는 개별적인 문제 상황과 요구를 전문가 또
는 동료교사가 개별적으로 컨설팅

유아
교육
현장

액션
러닝

차시별 집단교육을 실시한 후 그룹별 토의 후 액션플랜(action plan)을 선
정하여 유아교육 현장을 심도 있게 분석 및 실천(action)

교사 
연구회

매월 1회 이상 각 기관별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뇌 기반 교육 실행과 관련
된 이론을 탐구하고 구체적인 교수활동을 점검하며 실천사례 공유

온라인 카페 교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의견과 실천 사례를 온라인 카
페를 통해 수시로 공유

<표 2> 뇌 기반 유아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교수학습방법 

[그림 2] 뇌 기반 유아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절차

다. 프로그램 효과

뇌발달 이론에 기초한 교사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교사와 영아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결과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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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뇌 기반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뇌 기반 교사교육에 참여한 교사의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과 적극적 
도전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뇌 기반 교육을 실시한 후 교사의 자신감, 자율성과 주도성
이 증진되었다고 나타난 강수경, 김지원, 정미라(2015)의 연구, 영아반 교사의 자신감과 
역할수행 정도가 달라졌다고 나타난 김경철, 홍정선(2008b)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Castro, Kelly와 Shih(2010)은 교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문제해결전략으로 회복탄력
성이 작용할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에 시도와 실수, 주변의 도움 요청이나 컨설팅, 대안
을 재탐색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인 원인분석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과정에서 실시한 
교사교육 중 액션러닝을 통해 교사들은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적용해 나가고 다양한 시
도와 실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원인분석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회복탄력성의 개념에는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도전정신이 포함되는데, 뇌 기반 교육은 뇌 기반 학습목표 설정, 내용 선정 교수학습 전
략, 평가 계획의 수립 등 교육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권택환, 2014)을 거치면서 
교사가 긍정적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둘째, 뇌 기반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뇌 기반 교사교육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향상시키며 특히 외
현화 문제와 조절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뇌 기반 교수학습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가운데 행동적 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김유미
(2004)의 연구, 뇌 기반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
래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박선미(200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뇌 기반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신체적 접촉과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정서의 원리, 
감각기관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오감의 원리,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상호작
용의 원리 등을 교실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강조하였고, 그 결과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영아발달에 나타난 효과
는 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자기효능감과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 동기를 되찾게 해주고, 이
는 학생의 성취나 수행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므로(Gu와 Day, 2007) 나타난 결
과로 보여 진다. 즉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영아와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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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뇌 기반 지식과 원리 뿐 아니라 원리를 실제 실행해보는 과정
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셋째, 뇌 기반 교사교육에 참여한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회복탄력성 중 낙관성과 공감능력이 영아
의 사회·정서발달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
사의 낙관성은 영아의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사가 ‘나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는 등의 낙관성, ‘나는 사람들
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등의 공감능력
을 갖는 것이 영아의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줄여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Fredrickson(2004)은 교사가 갖는 기쁨, 흥미, 사랑, 만족과 같은 긍정
적인 정서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지적, 사회적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천을 
바탕으로 이후에 보다 성공적인 전략을 구축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낙관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교사로서 보다 나은 교수와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이
러한 폭넓은 사회적, 심리적 원천이 영아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2) 부모교육

  가.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뇌발달 이론에 기초한 영유아 프로그램의 목표는 크게 영유아의 발달 증진 및 어머
니 상호작용 역량강화로 나눌 수 있다. 영유아의 발달증진 목표는 사회정서, 신체운동, 
감각인지, 의사소통영역별로 선정하였다. 발달영역별 목표와 내용은 걸음마기 영유아
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발달능력에 기초하여 뇌발달 전문가가 추천한 목표를 중심
으로 선정하였다.

뇌발달 이론에 기초한 영유아 프로그램의 내용은 영유아의 뇌 발달에 기초하여 각 
발달영역과 부모역량 강화를 균형적으로 담아내도록 구성하였다. 전체 총 42개 활동은 
3수준으로 나누어 각 수준별 14개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1수준의 놀이 활동이 심층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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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으로 발전하여 2수준, 3수준으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조직하였다. 따라서 각 수준
별 활동의 심층-반복은 영유아의 발달변화를 기본으로 하되 부모의 상호작용도 향상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전 놀이경험과의 연결, 놀이방법의 확장, 영유아의 주도성 확대, 
부모참여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즉, 놀이의 수준이 달라지면서 
동일한 놀이경험이 영유아의 목표 차원과 부모의 목표 차원에서도 심화-반복될 수 있
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놀이의 도입활동이나 놀이자료, 음악은 매번 새로운 것을 제
공하기보다 전후 활동과 연결되도록 반복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좀 더 유의미한 경험이 
되도록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

뇌발달에 기초한 영유아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전체 10개월간 총 42개 놀
이 활동을 경험하여 영유아의 뇌발달을 돕고 부모의 민감성과 양육지식을 신장할 수 있
도록 운영체계를 세웠다. 이는 부모의 민감한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가질수록 효과적
이라는 연구 결과(Atkinson, Paglia, & Collbear, 2000; Jacobson & Frye, 1991)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이다. 영유아들은 매 차시 2개의 놀이활동을 경험하며 총 21회 놀이
참여를 하게 되며, 놀이 활동은 8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운영한다.

놀이 활동은 전문교사 1인과 보조교사 2인이 8명 내외 영유아그룹을 담당하여 놀이 
진행과정에서 영유아-어머니간의 뇌기반적 상호작용을 돕도록 한다. 이때, 영유아 뇌 
발달과 학습에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는 ABC's(Stamm, 2002), 즉 관심(attention), 정
서적 유대(bonding)와 대화(communication)의 원칙을 강조한다. 놀이를 마친 후 놀이
진행 전문교사 또는 영유아발달 전문가가 5분 정도 그날의 놀이에 내포된 뇌 과학적 의
미를 부모들에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양육 상담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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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효과

뇌발달 이론에 기초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상호작용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결과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뇌발달 이론에 기초한 영유아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인지와 동작, 언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 프로그
램에 참여한 경우 영유아의 사고능력과 신체의 조작적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는 선행연
구(이영, 김온기, 2000;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곽향림, 이정욱, 2001; 천혜경, 홍혜
경, 2009)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뇌과학과 교육의 바람직한 연계의 방향을 
제안하는 기존 연구자들(김두정, 2010; 김유미, 2005; 정미라, 권정윤, 박수경, 2011; 
Caine & Caine, 1994; Jensen, 2005/2010; Lally, 1998; O'Donnell et al., 1999; 
Schiller, 2001)의 주장과 부합된다. 결국 뇌발달 이론에 기초한 영유아 프로그램이 추
구하는 목적, 내용, 교수-학습 원리는 기존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발달증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치료목적의 프로그램이나 단편적 인지가 중심이 되는 뇌발
달 훈련이나 뇌호흡 등을 다루는 협의의 프로그램들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한편, 본 프
로그램이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는 영유아 프로그램에서 놀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결과는 양육자가 
영유아에게 적절한 상호작용의 틀을 먼저 제공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언어경험을 
할 때 언어가 발달하다고 하는 주장(Bruner, 1983; Bruer, 2000)과 관련되며, 유아 상
호작용이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이유진, 2006)를 지지하는 것
이라 하겠다.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이 뇌발달 이론에 기초한 영유아의 언어적 특
성을 인식하고 영유아와 놀이하면서 음성뿐 아니라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의사소통을 했던 것이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둘째, 뇌발달 이론에 기초한 영유아 프로그램은 어머니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놀이 활동 진행 중에 
뇌발달 교육원리에 기초한 놀이상호작용 코칭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초기에는 어머니 주도적으로 놀이 활동을 이끌던 사례들이 관찰되었으나 중, 후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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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어머니들이 영유아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양상이 달라졌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영유아 행동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보인 것은 놀이에서의 놀이파트너가 되는 어머니들이 프로그
램을 통해 영유아와 자연스럽게 놀이하는 방법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센터와 
가정에서 모두 가졌기 때문이다. 영유아-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이 자유놀이 상황에서 더 
반응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기숙, 김희진, 박은혜, 2004)에 비추어 
볼 때,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와 놀이에 익숙해진 어머니들이 실험실에서의 놀이상황
에서도 비교집단의 어머니에 비해 반응적인 상호작용의 유형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
다. 이렇듯 본 프로그램은 영유아 어머니들의 반응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이러
한 결과는 어머니 반응성이 유아의 인지발달에 영향(Bornstein, 1989; Farah, 
Betancourt, Shera, Savage, Gianetta, & Brodksy, 2008)을 주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Farah와 그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어머니
의 반응성이 실행 기억(working memory)과 관련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추후 어머니
의 반응적인 양육행동과 영유아의 뇌발달 간의 생리학적인 측면 연구도 활발하게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뇌 발달 이론에 기초한 영유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머니들은 놀이를 통해 
뇌 발달 및 양육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양육코칭을 통해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높아졌
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어머니들은 프로그램의 놀이 활동, 부모교육, 가정지원, 양육
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통해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실천적, 구체적 지식과 기술
을 어느 정도 제공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이 영유아발
달과 함께 어머니 양육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매
우 바람직한 것이다. 어머니와의 면담자료에서 자녀와 놀아주는 방법을 알게 됨은 물
론, 양육에 지쳐있던 마음이 치료받는 느낌이 들었다거나 자신감이 생겨 아이를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이런 효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김은진, 박성연, 임희수, 
2009) 이런 결과가 시사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긍
정적 변화를 지각한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
지게 되면서 결국 영유아의 뇌 발달을 자극하는 풍부한 인적환경으로 다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중요한 간접효과 중 하나이므로 후속연
구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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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뇌과학과 교육이 통합되면서 뇌에 관해 밝혀진 사실과 
일치되는 원리와 전략을 교육에 적용하는 뇌 기반 교육원리(Jensen, 2007/2010)가 유
아교육에도 적용되고 있다. 뇌 발달의 중요한 요소들이 유아교육에 적용되면서 기존 
교육학 원리나 발달이론에서 강조하던 것들을 중심으로 뇌 기반 교육을 새롭게 바라보
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본 학회를 통해 뇌 기반 유아교육을 구성주의 관점
에서 바라보고 재해석해 보았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한다. 

본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뇌 기반 유아교육은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이나 안정
적 정서, 오감적 체험과 정을 강조할 뿐 아니라 뇌의 개별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 이는 과거의 전통적 교육 패러다임과 대비되는 구성주의 
교육 패러다임과 많이 닮아있다. 즉, 구성주의 교육에서 학습자를 능동적인 존재로 보
는 것, 절대적 지식보다는 학습자의 이전 경험과 결합되는 개별적 지식을 중시하는 것, 
학습자의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여 주도적 동기가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것,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율성을 신장시켜야하는 것, 교실 내 사회적 분위기 및 또래관계를 중시
하는 것, 학습자의 오감적이고 직접적인 체험경험은 특정 교과로 구분하여 가르치기 
어려운 통합적인 것이라는 주장 등(곽향림, 2008; 김선영, 2001; 박현주, 1998)은 뇌 
기반 유아교육에서 강조하는 교육원리와 많은 부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뇌 기반 유
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구성주의자들은 이 두 가지 교육 패러다임의 교집합을 살
펴보는 융합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로 본 뇌 기반 
유아교육은 이후 영유아발달을 도모하는 이상적 교육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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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회원가입 안내문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구성주의유아교육을 위한 관심 있는 분들의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본 
학회의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현지에서 납부하시고, 입회원서
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회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자   격 회 비

정회원 

평생회원 45세 이상 
회      비 : 30만원

신규가입비 :  1만원

일반회원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관련 학과 강의 담당자 

∙관련 사업 종사자

∙유아교육기관 교사

∙관련학과 대학원생 

연  회  비 :  2만원

신규가입비 :  1만원 

** 회원혜택

*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학회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회의 제반 사업에 관여할 권리 및 총회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 입금 계좌번호 우체국 402149-01-003774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 학회 연락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 3길 64 호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곽향림 교수 연구실(573-718) 전화 063-450-7432/ 팩스 063-450-7436/
scece@daum.net

* 간사 심 혜 진 sonyu1214@hanmail.net (010-2933-0243)

최 성 운 persist23@naver.com (010-6206-2279)

차 주 은 hongsam229@lycos.co.kr (010-8742-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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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번호 학회 기재사항 회원구분
평생회원 (    )

일반회원 (    )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영문)  

자택주소
우편번호 :

직장주소

우편번호 : (     -     )

직  장 직  위

전화번호 핸드폰

이 메 일

본인은 귀 학회의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성주의 유아교육 학회지 발간 안내문

구성주의 유아교육학회에서는 1년에 1회(12월) 학회지를 발간합니다. 
이에 논문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논문분야：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구성주의 및 기타 유아교육 관련 분야
2. 논문심사：편집회의에서 위촉한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심사 결과에 의거하

여 통과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
음)

3. 투고요령：｢논문투고규정｣, ｢투고논문작성양식｣, ｢투고 신청서｣는 곧 학회 홈페이지
에 탑재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고마감일：2015년 10월 31일
5. 원고제출처：편집이사 백은주(목원대 유아교육과 교수) 
                        나은숙(서일대 유아교육과 교수)
                         scecej@naver.com 





연수 참가 확인서

      소  속 :

      성  명 :

위의 사람은 아래와 같이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에서 
주최하는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1. 주제: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뇌 기반 유아교육의 방향 
     2. 일시: 2015년 10월 31일(토) 09:30 ~ 12:50
     3. 장소: 덕성여자대학교 운니동 평생교육원 406호

2015년 10월 31일

구 성 주 의 유 아 교 육 학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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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문 류지후(나랑유치원, 전 명지전문대)
감 사 변곤주(이른아침유치원) 용경미(상지영서대)
회 장 곽향림(호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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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무 부 이 사 권숙진(호원대) 이영미(한양여대)
연 구 부 이 사 안경숙(호원대) 이성희(배제대) 지옥정(한국교통대)
편 집 부 이 사 나은숙(서일대) 백은주(목원대)
국 제 부 이 사 전홍주(성신여대) 장혜진(대구대)
현 장 개 발 부
이 사 김덕희(동화나라유치원) 김숙이(청송유치원) 류미자(아름유치원)
홍 보 부 이 사 성소영(안양대) 이연승(경성대) 허미화(호원대)

이 사
권이정(서원대) 길효정(전주기전대) 김동춘(총신대)
김영신(제일유치원) 김혜선(명지전문대) 류진순(미리내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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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라(파랑새유치원) 박수진(나랑유치원) 박정선(명지전문대)
손승현(동안유치원) 송미선(김포대) 송주승(김포대)
신미숙(자연생태숲유치원) 안영주(JUDY유치원) 여은진(아가월드 연구개발팀)
염명순(꿈나라유치원) 위성순(보라유치원) 윤혜원(서일대)
이경희(여나유치원) 이연숙(벧엘유치원) 이영미(호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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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미(성결대) 정희영(총신대) 조부경(한국교원대)
조순옥(원광보건대) 조혜진(신라대) 진순옥(동그라미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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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 곽향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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